
SK케미칼, 울산에 바이오공장 건설

SK케미칼은 울산에 2015년 말까지 친환경 바이오 공장을 건설․가동한다.

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장 건설과 관련해 9월30일 울산국가산업단지의 SK케미칼을 방문해 신규투자

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장만석 부시장은 SK케미칼이 2011년 3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6000억원을 투입해 남

구 황성동 일대에 12만3000㎡(해양 매립지 4만㎡ 포함)의 공장용지 개발에 나선 데 대해 “사업을 차질없이 추

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공장이 건설되면 1조1800억원의 매출과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.

울산시는 SK케미칼이 공장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줄 방침인 것으

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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